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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perience of education children of mothers escaping from North 

Korea.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0 mothe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The data were 

constructed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ers analyzed according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groun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98).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open coding, 13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124 concepts were derived. In axial coding,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that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causal condition 

appeared as fear of exclusion from the center and forced assignment of the status on the people 

around, the phenomena appeared as psychological to go back to the past and artificial oblivion 

of reality in self-concealment,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appeared as distrust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lienation from the private education, fading hope, people around the 

education and cultural impact.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 appeared as minority solidarity 

and Protestants community help, Action/interaction appeared as a challenge in optimistic 

expectations and capitalization of strong vitality, and finally the consequence is categorized as 

possibil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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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at the support and sponsor of the church played a 

major mediating role in that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overcome educational failures 

and frustrations before dreaming a new drea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church's support and specific approaches to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childre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Education, Church Community, Cultural 

Heterogeneity,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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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한반도에는 21세기 판 출애굽(exodus)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

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기아와 경제난을 피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들은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20년 3월 기준 총 33,658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통계청, 

2021).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신으로 월남하여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자녀들을 불러드리거나 청소년들

의 단독 탈북 등의 유형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과의 문화적 차이, 부모와

의 관계, 남한 주민들의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 적응에 다양한 어

려움을 겪고 있다(김윤나, 2010: 90; 김영하, 2010: 223;백인옥, 2020: 53).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적응과 함께 자녀의 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지, 북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경험 

할 수 있다. 정윤경 외 (2015)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경우

가 많고 이러한 차별 경험은 그들의 자활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

들의 고정관념이자 문화적 지체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남북 분단의 

결과일 수 있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군사적 대치와 충돌, 서로 간에 적개심을 

갖는 사회적 정서가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상 역시 남한 주민들은 반공 이념을 사회화했지만 북한

은 주체사상을 사회화했다. 이렇듯 적개심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에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라는 동질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해묵은 이질적 감정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ebastian 

& Kim, 2008: 161-163). 그런데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훼손된 민족 국가로

써 정체성 일치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기초한 화해와 수용이다(Grinker, 1998:118-120). 이

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잃어버린 형제로 간주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포용해야만 할 것

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의 독재와 경제적 위기, 인권 탄압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생존을 위해 탈출했지만, 남한 사회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서서 낙인과 편견이

라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경험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

한 과정 자체가 혹독한 트라우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김규보, 2020: 9). 개신교 교계에서도 이러한 트

라우마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긍휼과 사랑의 실천적 접

근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중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성장하

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다양

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의 부적응과 그들의 일탈은 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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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진입하기 위한 통과의례와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문제를 수준이 낮은 부모의 역할 또는 비행과 부적응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도 있다(김윤나, 2016: 

54-55; 장정숙, 2021: 700-707).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녀교육의 의미는 생애 과업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 자녀의 교

육은 자녀들의 자아 효능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하여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Karoly & Gonzalez, 2011:71).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들은 이주한 

사회 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적 자본도 취약하다. 이주민들이 모국에서 취득한 경험과 기술

은 많은 경우 이민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의 사회적 기술은 저하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게 

된다(Lancee & Bol, 2017: 709-711).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주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주민 부모의 정서적 치유의 기회와 

긍정적 양육 전략은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성장에서 희망

을 발견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자녀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사회 적응에 필요

한 자원을 주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Yuen, 2019: 12-13). 이렇듯 북한 이탈주민 자녀 그리고 교육을 

하나의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진입한 후 다양한 사회적 만남을 경험한다. 사회적 만남 속에서 그들

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서 

만남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독교와의 만남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통과의례 수준이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생성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과 불안, 낯선 사회의 적

응 문제, 불행한 삶의 역사에 매여있는 현재의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들에

게 있어서 기독교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다(한정우, 2016: 13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진입 후 그들이 경험한 기독교의 만남에서 그들의 적응과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

와 학력 결손(김윤나, 2013: 2-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과의 갈등(김윤나, 2012: 119-

12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해결방안(백인옥, 2020: 5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과

정(정다운, 김병수, 2019: 29), 북한이탈 청소년 대학진학 준비 경험(정영선, 이승연, 2020: 721) 등이 존

재할 뿐 북한이탈 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개신교적인 맥락에서 다룬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녀의 남한 입국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유아기 때부터 교육에 대

한 열의가 나타난다. 북한은 무상교육 시스템을 제도적 장치로 구축했고 모든 주민에게 무상교육을 

해 왔다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당 간부와 특수계층 그리고 일반 주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김예영, 

2012: 27-30)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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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같

은 불행한 삶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자녀교육에 열중하지만, 남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따라가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김미정과 정계숙(2007: 90-9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학습하고 자신들의 자녀가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학습 수준을 갖길 원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적 이질감에 따른 격차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윤진 외(2012: 3) 연구

에 의하면 자녀 학습지도의 고충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한글과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기

반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다. 높은 교육열과 함께 사

교육 경쟁도 학습한다. 무상교육 체제에서 살아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우 생경하다. 홍주은(2003: 

79-81)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높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도 자녀 교

육에 모든 희망을 걸었기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자녀 교육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은 탈북 동기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탈북한 

사람들은 심리적 적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자신의 꿈과 자녀의 교육 등 미래 지향형 탈북 동기를 지닌 

사람은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난다(정정애 외, 2013: 215).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동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은 그들의 지상 과제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남한의 사교육 문화와 치열한 경쟁 등은 낯설고 두렵고 때로는 

남한 사회에 온 것을 후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김윤나, 2014: 81-84). 또한 정병호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의 어려움, 부모가 북한이탈 주민임이 밝혀져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교사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고충으로 제기되지만(김윤나 2014: 78, 재인용),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원인 중 가장 강력한 생존 욕구에서 벗어나 다른 측면으로 전이가 이

루어졌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의 만족감과 자부심이었다(김미정, 정계숙 2007; 90). 

이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동기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은 자신과 자녀들에

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어머니들의 자녀 경험에 관한 소수

의 질적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음을 체감하고 자녀교육이

란 현실에 부딪힌다. 홍승아(2013: 190)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공통의 문제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물적 토대가 열악하고 교육 자본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의욕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북한의 서로 다른 시스템과 처음 접하는 학과목과 특기 교육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나, 2013: 2-4). 특히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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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러한 우려는 김현철 외(2015: 171-172)의 종단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북한이

탈주민들은 자녀가 탈북자 자녀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지 않게 하려고 탈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은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은폐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하지만 남한에서 출

생한 자녀들이 후일, 외부로부터 탈북자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과는 또 다른 발달 진통을 치른다. 그

러나 난관의 극복 과정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장정은, 최정숙, 2015: 404).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남한의 제도와 문화 이해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고충

을 겪지만,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난고를 극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교육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 참여가 지지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성남, 양옥경, 2015: 5).   

지금까지 연구 주제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중 사교육과 

대학 입시에 경도된 교육 시스템 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녀교육과 소통의 문제 등은 지역사회에 뿌리내

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자녀교육 어려움과 

교회의 지지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교육 경험과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

다. 어머니의 교육 경험을 근거자료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교회의 개입과 지

지 등이 북한이탈 주민과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자녀 교육 경험의 어려움을 생생하면서도 구체적

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개신교 선교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제언을 도출하

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자

녀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론적 표집이란 근거이론 연

구방법의 전형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써 자료 수집을 종료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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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자료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이론적 표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기

준으로 한다, 즉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후 개념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또 

다른 개념을 밝힐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개념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론적 표집은 자료 수집 방법인 동시에 자료분석 방법이다(Glaser, 

1992). 이렇게 분석하여 도출된 개념을 통해 다시 연구 질문을 구성한 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다(Corbin & Strauss: 2015: 138-160). 연구자는 첫 번째 연구참여자의 만남에서 구술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였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사교육 부담이란 개념을 도출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사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중위 소득 이

상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 수는 모집단의 규모, 연구자의 연구 주

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의 경우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선정한다(김창

희, 2017: 59-60; 정국인, 2014: 31-33). 특히 Kuzel(1992: 22-54)은 동질적 집단의 경우에는 8-10명, 이

질적 집단이면 12-20명 정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고 개신교

이며 어머니라는 동질적 집단이기에 10명의 연구참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연령
한국거주기간

(북한거주기간)
교육수준 학교급별 자녀출생지 세례교인여부

연구참여자1 30대 7년(24년) 고졸 초 남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2 40대 4년(26년) 전문대3년졸 유,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3 40대 2 년(40년) 고졸 고 북한 세례예정

연구참여자4 40대 2 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5 40대 10년(20년) 대학졸 중,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6 40대 8년(27년) 전문대 2수료 초, 중 중국, 북한 세례교인

연구참여자7 50대 18년(34년) 고졸 대 북한,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8 50대 7년(20년) 고졸 고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9 40대 2년(21년) 고졸 초 중국 세례교인

연구참여자10 40대 10년(25년) 고졸 고, 대 중국, 북한 세례교인

(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 1:1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질적연구 심층면담에서는 구조화된 질

문지, 반구조화된 질문지, 비구조화된 질문지로 접근하는데 Corbin과 Strauss(2015)에 의하면 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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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하는 구술 자료와 다양한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구조

화된 면담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수행

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했고 이를 문자본으로 전환하여 원자료(raw data)

로 삼았다.

(3)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근거이론 연구에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특징은 코딩이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 Corbin과 Strauss(2015)는 개방코딩, 선택코딩을 제시했으나 그의 초기 저서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자료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들은 원

자료를 분해하여 줄 단위 분석으로 개념을 구성했고 이를 하위범주, 범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개방코딩

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축코딩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

상호작용(action/ interaction )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고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선택코딩에서는 핵심 범주를 제시하여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범주를 제시했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① 연구자의 엄격성    

연구자는 근거이론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Liebow(1993)가 제시한 장기간에 걸친 라포

르 형성,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동료 지지 집단의 구성, Denzin(1978)이 제시한 다원화 전략, 

Padgett(1998)이 제시한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했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일 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라포르 형성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참여

자들의 반응성과 인위적 회피 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자는 북한 이탈 주

민 실천가 중 교육과 북한 이탈주민의 삶을 지원하는 실천가 1인, 근거이론 연구를 다수 수행한 연구자 

1인을 동료 지지집단으로 구성했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예방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자료분석과 기술을 종료 한 후 연

구자들과 다시 포커스 그룹(FGI) 형태의 모임을 했고 연구 결과를 제시한 후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②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과 비밀 보호를 위해 연구자와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익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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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로 표시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서면 동

의를 구했다. 셋째,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을 문서로 보장했다. 넷째, 연구참여자가 참여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했다.

III. 연구 결과

1. 자료의 범주화 :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 하위범주,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하여 개념 124개, 하위범주 32개, 범주 13개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

을 인과성과 유사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보다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하위범주를 구성했다. 마지막으

로 하위범주를 또 다시 결집했고 추상화 수준을 높여 범주를 구성했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목록과 

그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구성한 범주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조건(causal condition), 맥락

적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

용(action/ reaction )그리고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에 범주 간의 관계를 정렬했으며 참여자

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인과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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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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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맥락적

조건

교육 

주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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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를 학력 피로 사회로 의미를 구성했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 속에

서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서 경험한 기아의 고통보다 남한의 교육이 더 어렵다는 구술을 했다. <연구참여자 3>은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나는 토대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갔어요. 남한에 오니까 토대는 없어졌

는데, 대학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힘든 것은 어디 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대학 입시 위주의 경쟁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많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남한

의 교육을 치열한 전쟁으로 묘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마다 안쓰럽지만,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남한은 경쟁 사회니깐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남한 아이들은 경쟁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데 우

리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단순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었다고 했다. 자신들 역시 학

부모 모임에는 참여를 꺼렸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학부모 모임은 자녀 문제와 학교 문

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고 특히 과외와 학원을 자랑하는 부모들로 인해 



98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3호98

지 상 선 · 현 은 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고비용의 사교육과 학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학부모 모임은 패

배감을 다시 확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학부모 모임과 거리를 두었다.

“부모 모임에서는 늘 그래요. 자기 자랑만 하니까, 화가 나지만 돈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가니깐 우리는 근

처도 못가. 열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은 가기가 싫지.” (연구참여자 9)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의 물론 자녀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낙인이 따라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육했고 <연

구참여자 1>은 부모의 말투가 강원도 말투와 비슷해서 강원도 출신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러한 가

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때

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참담함까지 느꼈다고 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임대 주택에 살고 있기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 수 등이 노출된 상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탈북

민은 그 자체가 낙인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임대 주택에 사니깐 고맙고 한국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고마운 건 있는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디 어디 산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쪽에 많이 사니깐…, 아! 탈북민이다! 애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술 취한 사람에게 너희 나라로 가라! 라

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연구참여자 5).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은 경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물론 직업 선택까지 영향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한국 사회에 중심부에 진입하

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주변인 주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여 받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범주화했다. 

(2) 맥락적 조건 

①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와 같은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

이 경험한 학교는 인성 교육은 부재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

게 휘둘리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

지만, 학생과 학부모 눈치만 보는 구조 속에서 인성교육은 후 순위가 되었다는 의미를 구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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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보다는 가족, 사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남한에 오니깐 애들도 자기만 

알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학교에서는 교사도 애들에게 휘둘리고 그놈의 인터넷인가 뭔가 때문에 우리

애들도 내 새끼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땐 괜히 왔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학교를 엄마,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에서 교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초창기 학부모 모임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6>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교사에게 험담만 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남한 학교에 실망하기도 했

다. <연구참여자 4>는 학부모 모임에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생활 태도가 바꿨어요.”라고 이야기

하자, 부모들은 교사를 칭찬하기보다는 입을 닫았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는 만만한 존재였다. 이러한 상

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았어요. 이도 잘 안 닦고 그러니깐 학교 가서도 따돌림받을 게 뻔

하지.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요. 우리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깐 ‘아, 훌륭한 선생님이구나!’라

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를 뻔히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기대했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부모-교사 간의 불신

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으로 범주화했다.  

  

② 사교육 소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사교육 왕국이다. 공교육은 이미 사라졌고 학원과 과외 등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모든 남한의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교육 소외 계층은 

점차 비전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구술했다.

“남한에 진짜 학교가 필요할까? 다 학원에서 배우는데…,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 말씀을 더 무섭게 

알고 쩔쩔 매. 학원도 계급이 있잖아. 잘 가르치는 데는 엄청 비싸고 우리들은 보내도 싼데 밖에 못 보내니

깐….”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지는 잘 갖춰져 있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힘듦을 토로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고액 학원에 보낼 수 없어 학교 교육에 충실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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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망함을 곧 알게 되었다. 자녀들은 학원에 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보고 남한에서 자

유를 얻었지만, 돈을 얻지 못해 아이들을 충분히 공부시킬 수 없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

이 대학 입시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구조 안에서 교과와 학교에 충실 하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아

픈 경험을 했다.

“남한에 오면 1년도 안 돼서 다 알아요. 여기선 돈이 최고지.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근데 

돈이 없으니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보면 공부 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들내미는 착해서 

믿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누군들 학원에 안 보내

고 싶겠어요. 자부담이 어려운데….” (연구참여자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사교육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를 사교육 소외라고 범주화했다. 

③ 멀어지는 희망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기 정착금, 임대주택, 직업 알선, 한시적인 기초생활수급 지위를 보장받지만, 그

것으로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 사

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투잡 또는 쓰리 잡을 하는 연구참여자, 

야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돌봄과 공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생활고로 인해 

교육의 방임으로 이어졌다.

“남한에 온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라고 온 게 아이예요. 북한에 있어봤자 앞날이 빤하니깐. 근데 여기서

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북한에 두고 온 애가 하나 있는데 북에 있는 엄마에게 생활비도 

보내야죠. 근데, 100만 원 보내면 엄마한테 가는 건 4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돼요. 중간에 브로커가 다 떼

먹어요. 공부는 시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연구참여자 10).

모든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울함에 빠진다고 했다. 중학생이 되도록 로마자 

알파벳도 모르는 자녀들도 있었고 특히 남자아이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주택 마련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결혼도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특례 입학으

로 대학에 진학해도 경쟁력이 남한 아이들보다 취약하여 취업 시장에서 도태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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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이라는 낙인과 지위가 손자에게 대물림될 것을 걱정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남한에서 맨날 그러잖아. 금수저, 은수저 이

게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 손자새끼까지 이어지면…, 근데 8, 90%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연구참여

자 7).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에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은 물론, 자녀들 역시 모진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후발 주자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0>의 자녀는 남한 학생들보다 몇 배의 노력했지만,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해 좌절을 경험

했고 자녀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는 상대적 좌절감 때문에 점차 꿈을 잃어간다고 했

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물론 자녀들도 초기의 꿈은 사라지고 희망 또한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 아, 좋은 편인데,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땐대도 12시까지도 막 해. 중학교 

들어가니깐 진짜 옆에서 보기에도 불쌍하고…. 힘이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맨날 20

등이야. 그래도 안 되니깐 통곡을 하고. 그럴 때 괜히 왔나 생각 들지….”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초기에 구성한 한국 사회에서의 꿈이 점점 퇴색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멀어지는 희망으로 범주화했다.

④ 교육 주변인    

연구참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온 후, 가장 경악한 일은 남한의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영

어를 배운다는 것이었다고 구술했다. 한국의 중산층 아이들은 선행 학습이 문화가 되었고 초등학교 입

학 전, 한글은 물론 기본적인 영어와 수학까지 선행 학습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

의 자녀들을 비유하자면, 30ｍ, 50ｍ 뒤진 교육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7>

의 자녀는 북한이탈 주민 특례입학 제도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진학했다. 하지만 공대생이었던 그는 영

어와 수학 실력이 부족하여 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우리 애는 운이 좋아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 혜택을 주잖아. 그걸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얘가 수학도 못 하고 영어 못하고…. 큰 애는 남한 얘들로 보면 고1 정도에 왔는데 중국에도 잠깐 

있었지. 맨날 못 따라가는 거야.” (연구참여자 7).’



102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3호102

지 상 선 · 현 은 자

북한 이탈 주민이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원적 학교와 대안학교를 다

닐 수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학교도 존재한다. 자녀를 위해 지방에 있는 대안 학교에 보냈지만 유

배지에 보내는 느낌이 들었고 대안학교와 원적 학교를 오가는 자녀는 원적 학교에 출석을 하면 같이 밥 

먹을 친구들조차 없었다고 구술했다. 학교는 이들의 학력 신장보다는 적응에만 중점을 두었다고 했으

며 이러한 교육 구조는 학력을 더욱 퇴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학교는 좋은데 뭐 애들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깐.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출 줄 모르죠. 공부는 그냥 형

식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적응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고맙죠. 근데 남한 아이는 눈에 불을 까

집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애는 저러고 있으니깐, 처음에 올 때도 뒤처져 있었는데 인젠 점점 불안하더라고

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

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인으로 판단했다. 이를 교육 주변인으로 범주화했다. 

⑤ 문화적 충격

중국은 물론 북한과 남한의 교육 시스템은 판이하다. 교육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었다. 남한 엄마들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이 역시 불가능

했다. 북한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던 <연구참여자 5>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자 했으나 수학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다.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다.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왔으니깐.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니지만, 웬만한 

대학이에요. 과외도 비싸고 내가 직접 가르치고자 그래서 책을 사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곤 했죠. 교과서를 

펼친 순간, 포기했어요.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아이가 풀어야 하니깐….” (연구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습득한 것들이 무의미할 때 심리적 위축이 매우 컸다. 특히 그들의 학력과 

기술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한의 세계화 교육 시스템은 그들이 배운 러시아식 또는 중국식 교육 시

스템과 매우 달랐다. 그간 배웠던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주의 또한 자녀들의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못

했고 남한 생활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현실적으

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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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쓸모가 없어. 자격증도 제도가 다르니…, 공부도 그래. 쓰레기통에나 버려야지! 나도 어리벙벙한

데 애들은 어떻겠어.”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환경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이는 연

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범주화했다.

(3) 현상 

① 과거로의 회기 심리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입국 초기, 월등하게 높은 남한의 복지 수준에 만족했으나 자녀의 공부 문제가 

대두되면 북한을 그리워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북한은 토대 즉 출신 성분에 의하여 직업

은 물론, 학교 선택도 제한받지만, 적어도 과도한 교육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만큼은 돈이 

들지 않는 북한이 좋았고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구술했다. 이는 북한을 그

리워한다기보다 남한의 치열한 교육 경쟁 구도 속에서 낙오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따른 반작용이

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 중 북한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남한 애들이 공부에 목숨(연구참

여자 2, 6, 10)을 건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은 남한이 좋다고는 이야기해요. 학교에 가면 밥도 주고 북한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질 않으니깐... 그래도 공부 공부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남한처럼 강조하지 않아요. 공부 못

해도 길이 있으니까. 북한이 그립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사회적 기호가 편견과 연결된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특별전형

을 통해 대학에 합격한 자녀는 남한 학생들에게 정원을 깎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연구참여자 

3>의 경우 사교육을 시키지 못했음에도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개발에 땀 낫다는 욕을 먹기도 했

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남한 학생들의 경우 사소한 잘못이나 일탈로 평가받는 

행위도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과도한 낙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학교 공부에는 뒤처졌지

만 인성교육을 중시했다. 그런데도 학교교육의 부적응, 사소한 실수도 가정교육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을 목격했다.

“우리들은 쪼금만 잘못해도 부모나 애들이나 다 모두 엄청나게 욕을 먹어. 그러니깐 집에서 가정교육을 

열심히 했어. 요즘 남한 애들은 가정교육 거의 없잖아. 예의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공부 공부하니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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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학교 가서 친구한테 욕을 했나 봐. 그랬더니 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들었어. 요즘 애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애 편드는 것이 아니라 당하다, 당하다 한 욕인데도 그래.”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우려하여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기피했다. 북한 출신 엄마가 창피하다며 학교에 오지 말

라는 아이도 있었고 남한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부

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착한 앤데 공부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고 공부 못한다, 집이 가난하다, 부모가 북한 출신이다, 이래갔고 

학교에서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데 애는 그래요? 왜 나를 여기에 댔고 왔냐고…. 북한에 있었으면 이러

진 않을 거라고 하긴 했어요.” (연구참여자 3)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지위로 인해 다양한 편견을 경험했고 자

녀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자신을 감추거나 과거를 회귀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를 과거로의 회기 심리로 범주화했다.  

② 인위적 현실 망각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어려 혜택이 제공된다. 대학 특례 입학, 임대주

택 제공, 한시적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감사했다. 북한에서는 상

상하지 못한 대우였다. 그런데도 이면에는 낙인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북한 출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했고 특별전형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것은 배려와 특혜인 동시에 낙인으로 

경험되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동네 사람들도 관심을 써주는데 고마

운 건 맞는데, 피해의식은 진짜 아니에요. 그게 낙인으로 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남한은 기회의 나라이고 공부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위로했다. 그뿐

만 아니라 공부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변

명이나 위안에 불과했다고 구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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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면 공부 못해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남한에 와서 들은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재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 남한에서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사람, 부모가 하던 거 물려받은 거, 창업 한 사람들도 다 명문 대학을 나

왔다는데 애들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그러니깐….” (연구참여자 9)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나름의 이유와 분석을 통해 공부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는 의미를 구성했지만, 인위적인 의미 구성을 통해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자 하는 경험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범주화했다. 

(4) 중재적 조건 

① 소수자 연대 

북한이탈 주민들의 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 할 수 있

는 자원의 공급처,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모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

유했고 <연구참여자 10>의 대학생 자녀는 스스로 무급 과외 교사를 자청하기도 했다. 성적이 눈에 띄

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참여한 자녀는 롤 모델을 찾아 희망을 품었다고 구술했다. 특히 탈북민 학생들 

간에 모임은 자신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

었다.

“북한에서 온 아이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난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애들끼리 뭉치면 사고가 나기

도 하죠. 애들끼리 뭉치니깐 힘이 되나 봐요. 우리 애는 혼자 풀 죽어 학교 다니다가 힘이 없었는데 모임하면

서 좋아졌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란 생각을 자주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

람을 돕는다. 똑 같이 가난하지만, 자녀의 공부를 봐주는 이웃도 있었고 진정으로 아이들에 공부와 미

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의 자녀의 경우, 남한에 온 후 일탈을 반복 했지만 이웃에 거주

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일깨우는데 노력

했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의하면 이웃 노인의 도움으로 자녀는 방황을 멈추고 자기의 길을 모색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살아보니 똑 같아. 중국도 그렇고 돈 있는 부자들은 입으로만 걱정하지만 마음으로

는 걱정하지 않아. 남한도 똑 같아. 탈북민들이 좋은 동네 못 살지. 가난한 동네에 살지. 강남에 어떻게 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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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강남에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 다 어렵고 힘드니깐. 가난한 동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지. 그것도 

희망이 되고.” (연구참여자 2).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탈북민 단체나 지역 사회의 서민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

이 힘을 결집했고 그들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자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를 소주자 연대로 범주

화했다.

②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개신교 교인이다. 중국 체류 당시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종교

를 가진 사람도 있다. 교회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딱지보다는 돌아온 형제로 대우받았고 친구와 

교회의 도움으로 자녀들은 공부에 자신감을 얻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연이은 일탈로 인해 남

한에 온 의미조차 상실될 때쯤 교회 사모의 따뜻한 배려에 소망을 찾았고 자녀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

지 않았다.

“사회에서는 맨날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그래요. 듣기 싫어요. 꼭 남한에 뭐 얻으러 온 거지 같잖아요. 근

데 교회에 가니까 교회는 원래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돌아온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가웠는지 몰라요. 애들 교육하는데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돌아온 형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남한의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회 교사들

은 학생들에게 탈북민의 ‘탈’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무조건 지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자녀의 경우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예배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지도를 명분 삼아 따로 

불렀고 떨어진 학습을 지도하기도 했다. 

“우리 애 선생님은 반 애들한테 그런데요. 탈북민 그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이름 불러라. 그 선생님은 아

마, 굉장히 힘이 있어나 봐요. 우리 애 반에서 ‘탈’자도 못 꺼 낸데요. 근데 알고 보니 교회 집사더라고요.” (연

구참여자 1)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교회와 교사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낙

인 감과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범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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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용/상호 작용 

① 낙관적 기대 속에서 도전 

중재적 조건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에게도 긍

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했다. 부모와 함께 사

선을 넘었기에 남한 아이들보다 공부는 뒤떨어지지만, 생존력은 강하다고 구술했다. 아이의 꿈을 꺾다

가도 인정을 해주자, 아이는 변했다. 특히 낙심한 자녀에게는 남한은 북한 보다 모든 환경이 좋다고 격

려해 주기도 했다.

“우리 애가 남한 애들 흉내를 내면서 탤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다가 되든 

안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 해봐라. 유명한 탤런트 될 거다. 그랬더니, 아이도 마음을 바뀌더라고요.” (연

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자녀가 남한 학생들보다 두뇌와 재능이 뒤떨어지지 않

지만, 후발주자라는 것을 인식했고 특히 성적이 떨어진 자녀들에게는 그 대안을 제시했다. 중국 체류 시

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길 바랐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꿈을 키우길 바랐고 16살 때 남한에 온 <연구참

여자 3>의 자녀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남한 학생이 공부에 온 힘을 쏟는 중학교 시

절, 자녀는 중국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대학이 필수

라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고 공부를 외면하는 아이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유했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는 남한에서는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기 어렵지만, 통일되어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들은 우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고 통일을 대비하여 컴퓨터, IT 등 직업 개발과 교육에 힘을 쏟기도 했다. 

“여기서는 처음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봐야. 그래서 우리 집은 통일 된 후에 다시 북한

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서 천만 원이면 아마, 북한에서는 10억 가치는 있을걸. 남한이 기술이 뭐고 다 앞서가

니까 여기서 배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 될 테니. 남한 아이들은 컴퓨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애한테는 컴퓨

터 디자인하라고.”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한계 속에서 방향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틈새 영역

에서 경쟁력을 개발했다. 중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중국어에 능통하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

을 찾았고 남한 학생들이 기피한 영역, 즉 기술 영역에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한편, <연구참여자 8> 경

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모으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 역시 저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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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가 수학 영어는 못 해요 그래도 중국에서 한 5년 살았으니 까 중국어는 무지하게 잘하죠. 대학

교수보다 더 잘할 걸요. 좋은 대학교 중국어과 같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 대학 중국어과에 가서 중

국어 전문가가 되던지, 남한 애들 보다는 이게 장점이니깐….” (연구참여자 6).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고 자신을 극복하는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이라고 범주화했다.

② 강력한 생명력의 자본화 

연구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탈출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남한에서 겪는 공부

나 생활의 어려움은 탈출할 때 겪은 어려움에 비해 미미하다고 구술했고 중국 체류 경험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의 체포, 인권 유린 등을 떠올렸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탈북한 후 송

환되어 총살을 당한 주민들도 있었다. 이렇듯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었기에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탈출하고 처음 한 두 번은 살려주는데 노동교화소로 끌고 가서 죽으라고 고생시키죠. 또 어떤 때는 총살

당한 사람도 있어요. 애가 힘들 때마다 같이 얘기해요. 잡히면 총살이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가 뭐가 

어렵냐 엄마도 열심히 일한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애는 맞아, 그렇게 해

요.” (연구참여자 10)

사선을 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인내심이 축적되어 있었다. 북한, 중국, 한국에서 원치 않

았지만 몸에 밴 인내심은 공부 낙오자라는 낙인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그 인내

는 성적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남한 학생들을 추월하기는 어렵지만, 앞으

로의 어려움도 지금까지 이겨낸 어려움에 비하면 수월하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야죠. 근데 그게 나도 그랬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 그래도 중국에 있을 때, 남한에 넘어 올 때, 그거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

길 수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0)

연구 참여자들에게 내핍 생활은 환경이 강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과 중국에서 

내핍으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부정적이었지만 결과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내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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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인성교육과 삶의 지혜로 바꾸었다. 학교 공부는 뒤처질 수 있어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도 했다. 젊어서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는 격언을 떠올리

며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가정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금은 절약해서는 부자가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절약

하고 절약하고 그러면 작은 부자는 되겠지. 한국에 온 후 한국에 오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 먹고 못 썼으니까. 아껴 써요. 이만하면 풍족하다. 애들도 몸에 뱄어요. 무슨 일을 해

도 성공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연구참여자 4)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북한, 중국을 전전하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강한 용기와 인내

심을 교육 자본으로 발전시킨 경험으로 판단했다. 이를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범주화했다.   

        

(6) 결과  

가능성의 기획

연구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이

러한 것들로부터 탈출했다. <연구참여자 6>의 표현처럼 흙수저가 금수저는 될 수 없지만, 열심히 닦으

면 스테인리스 수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자녀들의 미

래는 성공도 실패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 애들들이 커서 낙오자가 되고 적응을 잘 못 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런 

건 아니에요. 미리부터 망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다 보니 마음도 바뀌게 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남한 사회문화에 일찍 적응한 자녀들을 보며 불안했으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배

우는 것도 있었다. 공부는 뒤처지고 풍족한 용돈은 쓰지 못했지만 주눅 들지 않았고 현재에 행복하면 

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녀들에게 배

우기도 했다. 특히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작동하지만, 북한보다는 희망

이 있는 ‘도전의 땅’이라는 인식을 했고 희망이 있기에 후발주자도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촉진시켰다.

“애들이 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그렇지만 행복행복 그래요. 우린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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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해

도 되니깐…. 불안이 슬슬 없어져요.” (연구참여자 8)

위에서 기술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기계적 연결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으

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향해 자신과 자녀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가능성 기획으

로 범주화했다.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구성한 범주들을 재조합하고 그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 그리고 결

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적

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패러다임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Categories and Model of Paradigm Structure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이란 현상에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나 정서, 심리 상태, 행동 등

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현상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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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이 대학 지상주의인 한국 사회에서 경쟁 스트레

스에 휩싸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역 사회의 사

람들과 소통이 단절되고 탈북민들을 낙인찍는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를 인과적 조건으로 했다.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현상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건으로써 현상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교육에서 소

외되었고 이러한 사교육의 결핍 또는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공교육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희망은 더욱 멀어졌고 특히 자기들만의 고립된 영역에서 남한 학생들과는 다른 

조건에서 고군분투 하였기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는 현상을 더욱 강화하는 조

건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교육 소외,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

격을 맥락적 조건으로 했다.

(3) 현상

현상(phenomenon)이란 지금,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는가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정서나 행동, 사고방

식 등은 무엇인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거이론 연구의 핵심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

구에서는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이 인생

을 결정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피로감과 경쟁 스트레스, 탈북민 낙인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했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억지 위안을 희망으로 삼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현상이 발생했

다. 이에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을 현상으로 했다.

(4)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이란 개인들이 현상에 대처하는 행동, 전략, 정서, 마음가짐, 태도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참여자들은 과거로의 회기 심리와 인위적 현실 망각이라

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발판

으로 삼았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자녀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북한이탈 학생들의 적성 등에 맞는 

틈새 영역 등을 개발하였다. 한계 속에서도 방향을 수정했으며 도전으로 이어갔다. 이에 낙관적 기대 

속에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를 작용/상호작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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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이를 강화, 조장하

거나 약화, 후퇴시키는 보다 구조적인 동시에 광범위한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

구 참여자들은 부정적 현상을 경험했지만, 개신교 공동체, 교사, 탈북민 등의 도움을 받아 자립 의지를 

고추 세웠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에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을 중

재적 조건으로 했다. 

(6) 결과

결과(consequence)은 작용/상호작용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개인의 상황

과 조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등도 포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낙관

적 기대 속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여 자신의 미래가 우울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려놓고 보다 긍정

적이고 개방적인 생활양식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의미를 구성했다. 따라서 가능

성의 기획을 결과로 했다.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이야기 윤곽 기술과 핵심범주 구성으로 이뤄진다. 핵심범주는 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범

주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범주로서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근거이론 연구는 형식이론(formal 

theory)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핵심범주를 구성하는 데는 메모의 활용, 범주 간에 관계 도표 그리기 등

의 기법이 있으나 어떠한 기법으로 접근하여도 모든 범주를 통합 할 수 있는 범주가 출현해야 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먼저 기술하고 이를 도표로 

구성 한 후 핵심 범주를 나타내고자 한다.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창시자인 Glaser(1992) 의

하면 이론적 코딩에 해당한다. 구성주의 이론주의 연구자 Charmaz(2016)도 근거이론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이론적 코딩을 제시했다. 연구자 역시 정밀한 이론 생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고 

핵심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야기 윤곽 기술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에 정착했지만,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불문하

고 공통적인 것은 코리안 드림이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하게 구속된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개인의 선

택과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자신보다 자녀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들

은 남한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비전을 품었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남한 주민들보다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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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인적 네트워크 등은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받아 들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은 무한한 미

래가 열려있다고 믿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들의 삶에 의미를 두었고 교육을 수단

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자녀들가 북한처럼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노력한다면 학업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이면에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한국은 공교육보다는 철저하게 사교육이 지배하는 사회로 경험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교육을 시

키고자 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좌절했다. 또한 대학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참여

자들은 경쟁과 사교육이 없는 북한을 그리워하는 반동적 정서를 표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찾

아 남한에 온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그들

은 주변인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 받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겐 대학 특례 입학이 적용되지

만, 이 또한 차별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남한 사회에 

오기까지 생성된 강한 생명력을 일깨웠다. 초기에는 왜곡된 교육 시장의 구조 등으로 인해 퇴행적 현

상도 있었지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던 용기와 자신들에게 닥쳤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한 지혜와 도

전 정신 등을 자본으로 삼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탈북민 공동체 속에서 내적인 결속을 다졌고 교

회 공동체 돌봄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돌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과 자녀

의 꿈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비록, 자녀들은 학교 교육에서 남한 학생들보다 뚜렷할 성과를 보이지 못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했고 미래에 대한 자녀의 꿈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Figure 2. The Diagrams Using Story Dictation and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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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북한 보다 기회가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는 신념의 확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핵심범주  

이야기 윤곽 기술을 토대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경험을 아우르는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다. 

형제의 땅에서 주변인 지위는 있었으나 또 다른 차별을 딛고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가능한 

존재로서의 자기기획으로 상정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남한은 형제의 땅이었지만, 주변인 지위를 강제

로 부여받았고 또한 중심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특히 자녀들은 주변인으로 머

물러 있었고 사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으며 희망은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경험은 형제의 땅에서 받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했고 낙관적 기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전의 시작은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희망의 재구성은 교회 공동체의 동봄과 소수자 연대의 지지도 있었

다. 이렇듯 희망을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가능한 존재로 의미화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체적인 자기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들 중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의한 근거연

구이론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남한에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착했으나 차별과 배제

의 경험을 했다. 특히 사교육 위주의 한국 교육 환경에서 많은 좌절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

래보다는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교육이란 장벽에 

막혔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자녀 교육 경험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문화의 차이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등은 사

회적 교육의 차별은 물론 자신들의 꿈을 철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오원환, 2019;이수정. 2019;손명희, 

2018;이재관, 김성배, 2021). 이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들 중 제 3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난민 자격을 가장 

하여 호주, 영국, 미국 등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화, 그들의 욕구에 미흡한 사회서비스 그리

고 자녀 교육문제,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거론했다(손명희, 2018: 155-157;이재관, 김성배, 2021: 

164-166).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은 희망의 철회와 함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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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는 심리가 발견 되었다.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지지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다. 하지만 중국은 자유가 아니라 체포될지 모

르는 불안과 중국인들의 노동 착취,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북한 못지않게 힘든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물적, 정신적 지원을 하여 남한으로 인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박병애, 김성배, 2020: 704-709).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

는 전도사인 동시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들

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남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박병애, 하충엽, 2019: 189-190).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

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기의 삶

을 다시 구성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목회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양민숙, 2018, 박병애, 

2020). 교회 공동체는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중

심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북한 선교, 북한 이탈주민 선교는 교세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메

시아니즘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는 개신교 정신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들에게 품었던 희망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 품

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강한 생명력을 자본화하고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천했

지만,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의 지지가 존재했다. 교회 공동체는 참여자들의 돕는 손이 되었고 꿈을 다

시 꾸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개신교를 접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참

여자들은 남한 입국 후, 하나원에서 방문한 목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참

여자들은 탈북민 공동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에 되었다. 이렇듯 그들의 교회에 출석한 시기와 계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에서 느끼지 못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받은 

도움은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도움도 받았다. 교회 구성원이 하나의 몸

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중국에 경우, 개신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 체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그 주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들이다(조은식, 2016: 415-417;하광민, 2019: 378-383). 그렇다면 한

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북한 선교의 거점인 중국 선교에 대한 지

원과 함께 우리 땅에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품고 이들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

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도 필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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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와 남

한 교인들의 통합은 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낮아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성공적인 사회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승리하는 길에 교회가 든든한 후원군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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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10명의 북한이탈 출신 여성 어머니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

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 코딩 결과 13개의 범주, 32개의 하위범주, 124개의 개념으로 도

출되었다. 축코딩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부 배제로 인한 주변인 지위로 나타났고 현상은 과거로

의 회기 심리, 인위적 현실 망각으로 나타났고 맥락적 조건은 부모-교사 간의 불신감, 사교육 소

외, 멀어지는 희망, 교육 주변인,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소수자 연대, 개신교 

공동체의 도움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은 낙관적 기대 속의 도전, 강한 생명력의 자본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가능성 기획으로 범주화했다. 

연구의 주요 발견 점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교육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지와 후원이 가장 큰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교회의 지지와 구체적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교회 공동체, 문화적 이질감,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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